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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 왔지만, 실력은
n3조차 따지 못한 상태였고,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매일 일본어를
써야 하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결국
n2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중요한 건
흥미라고 느꼈습니다. 일본어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일본어로 대화할 때나 물건을 살 때, 
행정 절차를 밟을 때처럼 일본어가 필요할 때마다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교재로 공부할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표현들도, 직접 써보면서 몸으로 익히니까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생활 자체도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은행계좌 개설, 건강보험 가입, 집 구하기, 
같은 기본적인 생활 준비조차 낯설었고, 처음해보는 독립이라
적응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별과에서 생활하면서
천천히 배우다 보니, 졸업할 때에는 이미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만약 별과 없이 바로 학부에
갔다면, 학업과 생활 적응을 동시에 해야 해서 훨씬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별과를 거친 덕분에 일본어뿐만 아니라 일본 생활 자체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일본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실력이나 생활 적응이 걱정된다면, 별과를 통해 천천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